
현대석유화학인수 복마전양상
호남석유화학 , LG화학과 제휴 돌변 … SK도 컨소시엄 대상 물색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이 LG화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석유화학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

다.

롯데그룹은계열사인호남석유화학이 LG화학과손잡고채권단이관리중인현대석유화학을인수하기로했으

며, 9월3일이루어진현대석유화학 1차입찰에컨소시엄을구성해참여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지지부진했던 현대석유화학 매각작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현재 인수

조건이나인수뒤경영형태등에관한자세한내용을협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

1차 입찰에는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외에도 SK, 동양제철화학, 인디아 Reliance와외국기업 1-2곳

등모두 5-6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도 최종협상에대비해컨소시엄을구성할대상을물색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현대석유화학의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1차 입찰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를 9

월안에선정해최종협상에들어갈방침이다.

앞으로채권단과인수희망기업간에가장큰걸림돌은가격협상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채권단은현대석유화학매각가격으로 1조-1조5000억원을 바라고있는반면, 인수희망기업들은부채가 3조원

이넘을것으로보고 1조원이내로희망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2010년까지나프타분해시설(NCC)을 갖춘 석유화학기업을 대형 3사로 통합해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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